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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 오늘의 말씀  <여호수아 15장 16-19절>
16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
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
17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
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
18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
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
을 원하느냐 하니
19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
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
그에게 주었더라

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

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
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

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
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

3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
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

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
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. 아멘

382장  너 근심 걱정 말아라

1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
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

2 어려워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
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

3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
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

4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
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

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
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. 아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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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,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결
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. 오늘 악사가 아버지 갈렙
에게 당당히 샘물을 구했듯, 우리도 영혼을 적시는 '윗샘'의 영적인 은혜와 이 
땅의 삶을 감당할 '아랫샘'의 물질적 풍요를 동시에 구하는 담대한 기도의 사
람이 되게 하옵소서.
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. 새문안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공급처가 되
길 원합니다. 메마른 심령에는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'윗샘'의 은혜를, 고통 받
는 이웃에게는 삶의 필요를 채우는 '아랫샘'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. 세우
신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,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
능력을 부어주옵소서.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마다 성령의 풍성한 
은혜를 부어주소서.
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. 경제적 격차와 불안으로 마음이 굳어가는 
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.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소망을 잃지 
않게 하시고,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를 보듬으며 상생하게 하옵소서. 위정
자들에게는 백성을 향한 갈렙과 같은 넉넉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, 이 나라가 
분열을 넘어 공의와 사랑의 샘물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.
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어,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거친 파
도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에게 마
르지 않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는,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예
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


